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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7.(월) 09:00 배포 일시 2022. 3. 7.(월) 09: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3231)

<총괄>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원 (044-203-3236)

코로나19로 침체된 방송영상 분야 1천 명 일자리 지원
- 추경 예산 110억 원 투입,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80만 원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회장 허주민)와 함께 추경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방송영상 제작인력 1,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경 일자리 예산보다 65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3월 14일(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작가, 연출, 

조명‧음향‧촬영 제작진 등 방송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예비 종사자까지 확대, 기존 고용 인력의 채용 유지도 지원

  특히 올해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송영상 분야 학과 졸업자, 방송작가 아카데미 등 방송영상 분야 교육 

이수자, 국내외 영화제 입상자 등 예비 종사자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채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다만, 제작사, 종사자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 등은 3월 7일(월)부터 각 협회 누리집(www.kodatv.or.

kr, www.kipa21.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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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

들의 제작 활동이 위축되면서 종사자는 실직, 제작사는 폐‧휴업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올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

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 만큼,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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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담당자 팀장  권진희 (02-554-1448)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담당자 매니저 이태효 (070-5216-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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